
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한 유럽연합(EU) 회원국 대사들과 비무장지대(DMZ)를 함께 걷고 한반도 

종전을 위한 유럽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.

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오늘(12일)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해 주

한 EU 회원국 대사 20명과 강원도 고성 DMZ 평화의길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.

이 일정은 11∼13일 고성에서 진행되는 EU 대사 수련회 일정의 하나로, 이 장관은 행사에 초청을 

받았습니다. 

이 장관은 또 대사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,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등을 밝

히는 정책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.

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"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현재의 불완전한 평화를 완전한 평화로 전환하

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"면서 "국제사회가 평화의 친구로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

여정에 동참해달라"고 호소했습니다.

또 남측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·민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럽 국가들이 

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평화의길은 접경지역을 걸으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DMZ 권

역을 연결하는 도보여행길 조성 사업으로,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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